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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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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 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4001@gmail.com 

http://www.pssp.org 

2017년 8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일시 2017 년 6 월 6 일 (화)  -   6 월 30 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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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기획위, 실손보험료 인하 계획... 보험

업계, “보험사 옥죄는 정책” 

 
6월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법과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구성될 정책협의체에

서는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이 보험사에 반사이익을 얼

마나 주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에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에 끼워파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실손

보험료 인상폭 제한도 35%에서 25%로 줄이기로 했다. 이외

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공개와 실손보험료 

비교공시가 확대된다. 

 보험업계는 현재도 실손보험은 과잉진료로 인해 손해율이 높

은데 비급여 표준화 등 비급여 심사체계 없이 보험료만 인하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

20170622020018&wlog_tag3=naver 

 

 

2. 국정기획위,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도입 추진 중  

http://www.pssp.org/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2020018&wlog_tag3=nave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2020018&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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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

분과위원장은 공공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서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환자 간호와 간병을 전

담한다. 2015 년에 도입되었지만 간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 300여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한다. 

 국정기획위와 정부는 조만간 조만간 간호인력 적정 수급, 지

방병원 우선 인력배치, 간호사 이·퇴직 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내놓

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

/15/0200000000AKR20170615146951017.HTML

?input=1195m 

 

 

3. 복지부, 영양관리서비스 강화 계획... 건강

관리서비스와 연계 

 

6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영양관리서비스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만성질환 고위험

군에 대해서는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영양상담 서비스를 강화

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지역사회 일

차의료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인 중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원

격의료기기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범 사업이다. 

 

관련기사: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

o?newsId=156209689 

 

 

4.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사인 외인사 인정 

 
서울대병원이 6월 1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망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공식 수정했

다고 밝혔다.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

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뒤이어 6월 16일에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개혁위원회 출

범식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여전히 故 백남기 농민이 ‘병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html?artid=201706152226015&code=940100#

csidxec3b620f3538e9db201bc9ce1b8dd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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